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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in late 
childhood.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1,060 children (grades 5 and 6; 547 boys and 513 girl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Results: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overt narcissism had a 
direct effect on displaced aggression;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covert narcissism 
exhibited more displaced aggression. Second, child covert narcissism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covert narcissism reported more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which led to more displaced aggress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 explain displaced child aggression. Further, it is important that 
we help children to gai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It will help them break away 
their negative self or others representation, especially their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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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무동기 범

죄, 일명 ‘묻지마 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회적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됨에 따라 청소년 범죄에서도 이유 없이 주차된 차

량을 부수거나, 초등학생이나 여성, 노인과 같은 약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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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참히 폭행하는 식으로 무동기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고한 대상을 향한 공격성에 대해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계에서는 위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인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에 대한 

연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전위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분노

를 표출할 수 없는 경우 공격성을 억제하였다가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공격성을 의미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 발생되는 전위 공격성은 특히 자신보다 약하거나 친밀하

게 느끼는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데(Averill, 1983), 이러한 특성은 아동 · 청소년과 관련해서 주

로 자신보다 약한 또래를 대상으로 삼아 행해지는 또래괴롭

힘이나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Denson, 2008). 과거에는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발생했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괴롭힘을 포함해 학교폭력의 발생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Jo, 2013), 그 방법 또한 점점 잔인하고 비인간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가해자들의 가해 이

유를 살펴보면 ‘재미있어서’, ‘이유 없음’ 등 뚜렷한 동기가 나

타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 심각성을 지닌다(S. G. Kim, 2005).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최근 발생되고 있는 또래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은 단지 

예전처럼 분노유발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치부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보다 약하고 무고한 또래들을 대상으

로 자행되어지는 전위 공격성의 한 형태로 보고 접근하는 것

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학령후기는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이

른 사춘기를 겪는 시기로 초등학교 때 시작된 또래괴롭힘이

나 공격성 패턴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유지되기가 쉬우며

(H. Kim & Lee, 2000),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까지도 폭력

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사회부적응 및 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보인다(Farrington, 

2005; McCord, 1988; Nagin & Tremblay, 1999; Olweus, 1991; 

Tremblay, 2000; Walker, Severson, Feli, Stiler, & Golly, 1998), 따

라서 학령기는 추후 발생될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조기개입

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령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위 공격성은 유발된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무고한 상대에

게 표출되는 형태로 공격성을 보이는 만큼 이는 개인의 위축

된 자아성향과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

하는 내적성향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됨에 따라 전위 

공격성과 다양한 내적심리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의 첫 번째 선행요인으로 

생애초기단계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아상의 일환 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Bowlby (1973)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자기애(narcissism)

는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애착의 

결과로 이 시기에 부적절한 양육을 받아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부정적인 자기표상이 내재됨에 따라 이는 병리적인 자기

애로 발전한다고 보았다(van der Waals, 1965). 병리적 자기애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기상이 상처를 입

는 것에 예민하고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여 타인의 비난

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

호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며(Cooper, 1998; Gang & Chung, 

2002),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공격

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Freud의 추동감소이론(drive-reduction theory) 역시 개인이 좌

절을 겪은 경우, 이 때 경험한 좌절감과 박탈감이 분노를 일으

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Dollard et al., 1939), 

특히 자기애가 높을수록 좌절 상황에서 좌절감을 유발시킨 당

사자가 아닌 전혀 관계없는 대상에게 공격행동을 보인다고 하

였다(Twenge & Campbell, 2003). 최근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전위 공

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Cho & Kwak, 

2012) 내현적 자기애는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임을 밝혔다. 

부정적인 자기애를 지닌 사람은 자기 또는 타인과의 관계

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경향성을 보

이는데, 부적절한 자기애는 개인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타인을 향해 공격적인 반응을 표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Gwak & Ha, 2010; K.-J. Lee, 

Hwang, & Jeong, 2015; Oh & Park, 2012). 따라서 자신을 바라

보는 시각이자 전반적인 자기(self ) 평가인 ‘내면화된 수치심

(internalized shame)’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시

각인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이 두 가지 내적심리요

인이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개인이 자기(self)

에 대해 만성적으로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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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의식 정서로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로부터 기인한 만큼 대인관계에서 부

적절한 행동방식을 동기화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Nam, 2002). 이는 주로 아동기에 사랑 철회의 경험이 있

거나(H. B. Lewis, 1987) 양육자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

하였을 때 수치심이 발달하게 되며(Tangney & Dearing, 2002),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애적 좌절에 취약함

을 보임에 따라(Kernberg, 1975; Kohut, 1971; Morrison, 1983) 

자기 존재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을 형성하게 된다(Allan, 

Gilbert, & Goss, 1994; Kaufman, 1989; H. B. Lewis, 1971). 이처

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

다고 보고된 것과 같이 두 변인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다(Akhtar & Thompson, 1982; Gwak & Ha, 2010; M.-S. Kang 

& Lee, 2011; Kohut, 1977; I. S. Lee & Choi, 2005).

한편, 수치심은 공격성의 하위개념인 분노나 적대감과

도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수치심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포함한 전위 

공격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An & Lee, 2013; Han, 2007; J. Y. 

Hwang, 2014; P. H. Kim & Yun, 2014). 수치심이 높을수록 전

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며, 내현적 자

기애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

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에 분노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방식

으로 전위된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낸다(Tangney et al., 1992).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아동 또한 전위 공격성의 주요 특성

인 반추 성향을 보임에 따라(Joireman, 2004) 오히려 전위된 공

격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거부민감성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둔 인지적인 정서 상태로, 타

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될 것을 예상하는 경우 예기불안이나 

예기분노를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모호한 행동에도 고

의적인 거절로 지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

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반영하고 있다. 거부민감성

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반응이라는 점

에서 자기애나 수치심과 구별되지만, Bowlby의 내적작동모델

에 따라 발달된 심리적 기제라는 점에서 자기애와도 연관성

을 보인다(M.-S. Kim, 2014; K.-J. Lee et al., 2015). 이에 수치심 

또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인 만큼 대인관계에서도 타

인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예민함을 보여(Harder, 

1990) 거부민감성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J.-Y. Hong & 

Han, 2015; J. Hwang & Ahn, 2015). 다시 말해, 수치심이 높을

수록 스스로 적대감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거부될 것을 기대하게 됨에 따라(M. 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이러한 유기에 대한 두려움은 거부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게 만든다(Piers & Singer, 1953). 이와 같이 

거부민감성을 예민하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의 

모호한 자극을 거부단서로 파악하여 적대적 행동 및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Ayduk, Gyurak, Luerssen, 2008; Dodge, 

1980; S.-H. Hong & Lee, 2013; W. R. Park & Hong, 2015). 아직

까지 거부민감성과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나 거부민감성은 전위 공격성의 주요 

특성인 분노억제(S.-H. Hong, 2012) 및 반추(E.-Y. Kang & Lee, 

2014)와도 정적인 상관을 보임에 따라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

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인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적절한 자

의식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

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표상에

서 비롯된 부적절한 자기평가인 만큼 타인 역시도 자신을 부

적절하게 바라볼 것으로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서도 거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는 거부민감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더욱 높아진 타인에 대한 경계심

과 예민함으로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상황을 우려하게 되어 

자신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분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제하고 

통제하였다가 이와 관련이 없는 약한 상대에게 전위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직접적인 

공격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Doh, Choi, & Lee, 2005; J. 

Kim, 2009; H. Lee & Kim, 2012), 전위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초기 탐색적 단계에 이른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전위 공

격성이 청소년 및 성인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강조해온 반면(S. J. Hwang & Park, 2014; H. N. Lee, 2009; K. 

H. Park & Seo, 2013), 전위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선행요인들

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위 공격

성과 이를 예측하는 개인 심리 및 관계적 기제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와 내면

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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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 및 대인

간 내적심리기제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전위 공격성의 발달과

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부적응

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1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전위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

감성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의 4개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5, 6학년 남 · 여 학생 1,060명(남학생 547명, 여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한 자기보고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선정

한 이유는 학령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발달적으

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이른 사춘기를 겪는 시기로 최근 전

위 공격성의 한 형태인 또래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발생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 시작된 또래 

괴롭힘이나 공격성 패턴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유지되기가 

쉬워(H. Kim & Lee, 2000)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더 나아

가서는 성인범죄 등 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가진다(McCord, 1988; Olweus, 1991; Tremblay, 2000; Walker et 

al., 1998). 또한,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 양육환경 및 교

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개인 및 대인간 

심리적 요인에 의해 공격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적응적인 문

제행동들을 시도함에 따라 이는 조기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령후기 아동의 

공격성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부적응과 반사회적 행

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행동지표로 작용함에 따라(Ha & Kim, 

2012) 청소년기 진입을 앞둔 학령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

기라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 547

명(51.6%), 여학생 513명(48.4%)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5학년 

456명(43.0%), 6학년 604명(57.0%)로 6학년이 다소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전위 공격성,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개의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또

한, 중간값에 응답하는 중심화오류를 방지하고자 모든 척도를 

4점 Likert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변

환하였다. 

전위 공격성

Denson, Pedersen과 Miller (2006)가 개발한 전위 공격성 척도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는 총 31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되어있다. 전위 공격

성 척도는 감정적 요소인 분노반추(anger rumination), 인지적 

요소인 보복계획(revenge planning), 행동적 요소인 전위된 공

격행동(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 N. Lee (2009)가 한국판으

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 척도에서의 7점 Likert 평정 척도를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

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분노반추(10문항)의 

경우, “나는 나를 화나게 만든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생각한다.”, 보복계획(8문항)의 경우, “누군가가 내 기분을 

Figure 1. Diagram of paths from covert narcissism to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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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면 언제고 반드시 보복(복수)한다.”, 전위된 공격행동(9

문항)의 경우,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

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분노반추 .93, 보복계획 .92, 전위된 공격행동 

.91이었다.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S.-H. Hong, Gwak과 Han 

(2010)이 아동 · 청소년 및 성인의 자기애를 다룬 선행연구들과 

자기애 척도들의 문항을 참고하여 자기애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증상이나 핵심 특징을 도출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아동용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S.-H. 

Hong 등(2010)의 자기애 척도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

기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3개의 하위요

인(우월의식, 리더십, 칭찬과 자기인정 욕구) 24문항을 포함하

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3개의 하위요인(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측

정하는 18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착취와 공격성(5

문항)의 경우,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해준다.” 

등이 포함되고, 과민성과 취약성(6문항)의 경우, “다른 사람들

이 내게 하는 말이 욕처럼 들릴 때가 자주 있다.” 등이 있으며, 

자기중심성(7문항)의 경우에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착취와 공격성 .69, 과민성

과 취약성 .79, 자기중심성 .76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Cook (1994)이 1987년에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는 총 30문항으로, 5점 Likert 척

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되어있다. 이 척도는 수치심을 측

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존감 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법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

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

도에서 6문항을 가져와 ISS에 포함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I. S. Lee와 Choi (2005)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허수문항인 자존감 6문항을 제외한 수치심을 측정

하는 24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원 척도에서의 5점 

Likert 평정 척도를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을 살펴보

면, 부적절감(10문항)의 경우,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공허(5문항)의 경우, “나는 마음이 텅 빈 

것(공허함)처럼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자기처벌(5문항)의 

경우, “때로는 내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

다.”, 실수불안(4문항)의 경우,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려 드는 

것만 같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아동이 이해하

기 어려운 어휘가 사용된 문항은 용어의 의미를 풀어 설명함

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는데, 예를 들어 원 문항에서 “나

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를 “나는 마음이 텅 빈 

것(공허함)처럼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로 부분 수정하였

으며,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는 원 문항은 “나

는 때론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로 수정·보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적절감 

.90, 공허 .87, 자기처벌 .81, 실수불안 .79이었다.

거부민감성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 (1996)

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K. S. Lee, Seo와 Shin (2000)

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J.-Y. Park과 Chong (2008)이 보완한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 [K-CRSQ])를 사용하였다. K-CRSQ는 

또래 관련 상황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총 12가지 거부

상황에서 아동이 거부를 예상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

이라는 3가지 예기정서와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

도(거부예상신념)를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부

예기정도를 제외한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의 36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거부불안(12문항)의 경우, “친구가 먼저 가 버렸을까봐 걱정

이 되거나 불안한가요?”, 거부분노(12문항)의 경우 “선생님께

서 나를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봐 짜증이 나거나 화

가 나나요?”, 거부우울(12문항)의 경우, “친구가 내게 초대장

을 주지 않을까봐 속상하거나 우울한가요?” 등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거부

불안 .94, 거부분노 .92, 거부우울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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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5년 6-7월 중에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의 

4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 · 여 학생 1,0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아동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5, 6학년 각 2명씩 총 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한 뒤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시간 전후로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설문

지를 나누어 준 다음, 학생들이 스스로 기입하여 회수하는 집

단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1,125부를 배부하여 1,077부

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설문 내용의 10% 이상을 무응답으로 

처리한 경우와 전체 문항을 한 번호에 일렬로 체크하는 등 무

성의하게 응답한 1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60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
에 의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

한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한 후, 연구변인 간 경로를 탐색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경

로에 있어서 직 ·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전위 공격성, 수치심, 그리고 

거부민감성 간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기에 앞

Table 1
Cor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placed Aggress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overt narcissism
   1. Exploitation & aggression —
   2. Hypersensitivity & deficiency .53*** —
   3. Self-centeredness .57*** .54*** —
Internalized shame
   4. Inadequacy .33*** .60*** .48*** —
   5. Emptiness & loneliness .34*** .60*** .43*** .75*** —
   6. Bodily fragility .38*** .63*** .44*** .73*** .74*** —
   7. Fear of mistakes .35*** .63*** .42*** .71*** .68*** .75*** —
Rejection sensitivity
   8. Anxiety of rejection .30*** .51*** .34*** .50*** .53*** .54*** .59*** —
   9. Anger of rejection .39*** .53*** .44*** .50*** .51*** .52*** .52*** .78*** —
   10. Depression of rejection .29*** .52*** .33*** .53*** .56*** .56*** .56*** .86*** .84*** —
Displaced aggression
   11. Anger lumination .43*** .60*** .46*** .54*** .59*** .61*** .57*** .54*** .58*** .54*** —
   12. Revenge planning .54*** .50*** .53*** .47*** .50*** .51*** .44*** .45*** .56*** .46*** .73*** —
   13.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42*** .48*** .48*** .45*** .48*** .45*** .43*** .43*** .49*** .45*** .66*** .66*** —
M 1.74 1.69 1.41 1.35 1.40 1.45 1.64 1.60 1.48 1.46 1.69 1.44 1.33
SD 0.57 0.63 0.44 0.49 0.60 0.59 0.66 0.71 0.62 0.64 0.75 0.65 0.52
Note. N = 1,06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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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첫째, 내현적 자기

애는 내면화된 수치심(r = .60 – .63, p < .001), 거부민감성(r = 

.51 – .53, p < .001), 그리고 전위 공격성(r = .42 – .60, p < .001)

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이나 자기처벌 등의 내면화

된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거부단서에 대해 매우 민감하

며,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

부민감성(r = .50 – .59, p < .001)과 전위 공격성(r = .43 – .61, p 

< .001)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면화

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거부단서에 예민하며, 분노를 반추하거

나 전위된 공격행동 등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거부민감성은 전위 공격성(r = .43 – .58, p < .001)

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높은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이 아닌 무고한 타인에게 

전위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Hu와 Bentler (1999)

는 Monte Carlo는 NFI, TLI, CFI의 경우에는 .95에 가깝거나 

높아야 하며, RMSEA는 .06에 가깝거나 낮아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Steiger (1989)는 

RMSEA는 .05보다 낮은 경우 매우 좋은 적합도이나 .10보다 

낮은 경우 또한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u와 Bentler (1999) 그리고 Steiger (1989)의 기

준을 함께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

을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 599.875 (df = 59, p 

< .001), NFI = .944, TLI = .933, CFI = .949, RMSEA = .093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절대값

이 .65 – .95로 .6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α = .001 수준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의 양호한 수용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모든 측정변인

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합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ure 2)

구조모형 분석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내면화

Table 2
Testing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Measurement model 599.875*** 59 .944 .933 .949 .093

(.086 – .100)
Note. N = 1,060.
***p < .001.

Figure 2.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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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이 이중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

여 구조모형 방정식을 이용해 경로분석을 통한 구조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 = 599.875 (df = 59, p < .001), NFI = 

.944, TLI = .933, CFI = .949, RMSEA = .093으로 나타나 양호

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다음의 Table 3와 Figure 

3에 제시된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검증결과에서 모든 잠재변

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에서 내면화된 수치심(β = .79, p 
< .001), 거부민감성(β = .21, p < .001), 전위 공격성(β = .57, p < 

.001),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거부민감성(β = .52, p < .001), 전

위 공격성(β = .13, p < .05), 거부민감성에서 전위 공격성(β = 

.21, p < .001)으로 향하는 모든 직접 경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자기애가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

성으로 연결되는데 있어 자신에 대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

게 지각될수록 거부단서에 대한 민감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내적심리기제를 통해 전위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내 변인들 간의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는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

Table 3
Standardized and Unstandardized Loadings of the Mediational Model  

Path loadings B β SE C.R.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1.47 .79*** .08 18.65
→   Rejection sensitivity .35 .21*** .09 3.90
→   Displaced aggression .95 .57*** .10 9.89

Internalized hame
→   Rejection sensitivity .46 .52*** .05 9.98
→   Displaced aggression .12 .13* .05 2.44

Rejection 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21 .21*** .04 6.07

Note. N = 1,060.
*p < .05. ***p < .001.

Figure 3. Diagram of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covert narcissism to displaced aggression.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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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4). 구조모형 내 잠재변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전체 경로에 대

한 간접효과 뿐 아니라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한 후(Cheung, 2007; Rindskopf, 

1984), 각 간접경로를 대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

(β = .41, p < .01)과 전위 공격성(β = .23, p < .01)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

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1).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

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확인한 결과에서

도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약 62% 설명하였으

며,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부민감성을 설명하

는 정도는 약 49%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69%

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구조모형에서 각각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Ζ  검증을 실시하였으며(Sobel, 

1982), 그 결과 모든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Table 5).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z = 2.42, p < .05)과 거부민감성(z = 3.28, p < 

.001)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거

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역시 유의한 매

개효과를 보였다(z = 8.85, p < .001). 또한, 마지막 매개경로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

성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z = 5.19, p < .001).

위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모형 내 존재하는 각 매개경로들

의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내

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β 
= .10, p < .05)는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

심과 거부민감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β = .09, p < .001)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β = .04, p < .001)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위

의 매개경로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Table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후기 남녀 아동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EM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SMC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79*** — .79*** .62
Covert narcissism → Rejection sensitivity .21**            .41** .62** .49
Internalized shame → Rejection sensitivity .52*** — .52*** .49
Covert narcissism → Displaced aggression .57**            .23** .81** .69
Internalized shame → Displaced aggression .13**            .11** .24** .69
Rejection s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21*** —  .21*** .69

Note. N = 1,060.
**p < .01. ***p < .001.

Table 5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the Sobel Test 

Mediating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z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 Displaced aggression 2.42*
Covert narcissism     → Rejection s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3.28***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 Rejection sensitivity 8.85***
Internalized shame     → Rejection s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5.19***

Note. N = 1,060.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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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전위 공격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일수록 

전위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

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도 심

각한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치하였

다(J.-Y. Choi & Lee, 2014; Chun, 2015; Ju & Lee, 2012).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으며, 부정적인 자기개

념을 형성하고 있어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등 자신에 대해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

러한 특성은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억제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또래관계에서의 분노유발

상황이나 또래괴롭힘과 같은 좌절 상황에서 분노를 유발한 당

사자에게 직접 표출하기 보다는 갈등상황을 피하고자 분노를 

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계속해서 반추하게 됨에 따라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전위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

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내현

적 자기애가 강한 아동일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자주 경

험함에 따라 전위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으며

(I.-S. Choi & Choi, 2013; Gwak & Ha, 2010; I. S. Lee & Choi, 

2005; M. S. Lee & Lee,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높

은 전위 공격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 일치를 보였다

(J. Y. Hwang, 2014).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분노억제

를 통해 발생되는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를 예측해주어 유사한 

맥락에서 일치함을 보였다(Jung, 2010). 내현적 자기애가 강한 

아동은 스스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높이 평가받기를 바

라는 욕구가 강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생애초기단계에 이

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면 스스

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의식과 함께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을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는 

취약성을 보인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반추를 자

주 사용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떨치지 못함으로써 내면화

된 수치심을 더 높게 지각하게 된다. 이는 좌절을 통해 내면화

된 수치심을 경험한 상황에서 좌절과 분노를 일으킨 또래에게 

직접적인 공격추동 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함에 따라 스스로 

분노나 공격성을 통제하고 억제한다. 그러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분노나 공격성은 인지적 연합망 작동에 따른 반동형성으

로 반추과정을 통해 분노감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주로 회피

적인 대처방식 중 하나인 전위 공격성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셋째,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아동일

수록 거부민감성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전위 공격성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민감

성이 증가하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노를 억제한

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M.-

S. Kim, 2014).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은 건강하지 못한 자

아상을 지니며, 특히 자기몰입적인 성향이 강하여 사회적 관

계에서 경험하는 자극이나 상호작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또래나 외부의 자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과

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학령후기는 또래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또래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

기에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거

부당할 것이라는 거부기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지

Table 6
Indirect Effect of the Mediating Path 

Mediating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Indirect effect
Covert narcissism  →  Displaced aggression .23**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  Displaced aggression .10*
Covert narcissism  →  Rejection s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04***
Covert narcissism  →  Internalized shame    →  Rejection sensitivity    →  Displaced aggression	 .09***

Note. N = 1,06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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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

려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으로 하

여금 경계나 방어적 기제를 사용하여 외부자극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고자 하며, 또래거부 등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느낀 

분노를 또래 당사자에게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억제하면서 반

추하였다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신보다 약한 다른 친구나 

이와는 무관한 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전위 공격성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

과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아동은 내면화된 수치심

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 또한 더 민

감하게 지각하고 작동함에 따라 전위 공격성이 유발되는 것이

다. 특히,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인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자아상에 몰입하여 스스로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수치심을 내면화하여 고착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의식 정서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거

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부단서들

에 있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에서 비롯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

부민감성은 개인 및 대인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내적심리기

제로 작동함에 따라 또래로부터 비난이나 비판받을 상황을 우

려하게 되어 거부상황을 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억제나 회피, 철회와 같은 방어적 기제를 사용하여 자기를 보

호하고자 하며, 자신의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이나 대상에 대

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반추를 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분노를 

유발시킨 당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빌미로 자신보다 약한 또래나 형제자매를 향해 전위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으로 그 첫 번째는 학령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내적심리요인들 중에 내현적 자기애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는 내

적심리요인들 중에서도 생애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관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하게 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다. 이 때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표

상을 형성시키게 되고, 이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생애 전반

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전위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시

사한다. 두 번째 흥미로운 발견은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

성의 관계에서 매개경로에 따른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

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

치는 간접효과와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

감성을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학령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 유발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아인식과 관련

된 내적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도 중

요하지만, 이것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또래 및 타인에 대한 표

상마저 부정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전위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동 자신과 관련된 개인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의 내적

정서요인인 거부민감성의 증가 또한 전위 공격성을 유발시키

는 매우 중요한 증폭기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의 4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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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각 지역별 문화 및 경제적 

차이 그리고 학교 간의 특성차를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

용해 수집된 것으로, 자기보고식 측정이 지닌 한계로 인해 피

험자의 바람직한 사회적 특성 위주의 편향적인 보고나 방어기

제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모두 부정적인 자아 및 자의식정서와 

관련된 설문 연구인만큼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솔직하게 답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으며, 전위 공격

성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위 공격성이 나타나지만 스스로가 

전위된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관찰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자기

보고식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자료수집방법을 고

안함으로써 측정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

의를 지닌다. 먼저,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무동기 범죄를 비롯

해 또래괴롭힘이나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기

가 청소년기에서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위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른 청소년기로도 분류되는 학령

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아동의 문제행동에 조기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전

위 공격성이 아동의 발달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들 위주로 강

조되어온데 반해,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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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위 공

격성과 이를 예측하는 내적심리요인인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

된 수치심, 거부민감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여 개인 및 

대인간 내적심리기제의 순차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더 나아가 학령후기 아동의 전위 공격성 유발과정에

서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 뿐 아니라 이러

한 부적절한 자아인식이 또래 및 타인에 대한 표상 역시 부정

적으로 강화시켜 거부민감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위 공격성

을 예측하게 되며, 이는 아동 자신과 연관된 개인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내적정서요인인 거부민

감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위 공격성이 개인 및 대인간의 

부정적인 내적심리기제를 통해 유발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전위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내적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하여 아동상담 및 치료 시 조기중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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